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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몬시뇰의 4월 9일 메시지
성주간을 시작하며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은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를 관상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를 성찰하라 조언해 주십니다.
2019-4-12.
로마, 2019년 4월9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의 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않은 성 금요일에 우리는 무한한 구원의 사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님을 관상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주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며 순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다는 것, 그분과 일치한 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사도적인 사명의 필요성과 도전에 한계 없는 자세로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상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 다는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듯 우리는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1 고린 9,22).
부응한다는 자세는 특별히 과달루페 자매님의 시복식을 준비하고있는 우리가 새 복자의 삶의 가르침을 배우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개인의 인생 계획이 위대해집니다. 과달루페 자매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사는 곳과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달루페의 능력과 가능성을 키워주시고 인품을 성장시켜 주셨고 그의 삶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단점과 허물을 극복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웃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봉사하며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봉헌의 놀이 (서간 1974년 2월14일, 5항)”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고 모듯 것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페르디난도


epub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dev.opusdei.org/ko-kr/article/danjang-monsinyolyi-4weol-9il-mesiji/ (2025-8-13.)
cover.jpg
opusdei.org

4E 9 HIAIX|






